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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메이드인 코리아 짚신'의 영상

(서울=연합뉴스) 김희선 기자 = 작년 삼성미술관 리움의 '아트스펙트럼 작가상'을 수상한 이완의

개인전이 15일부터 5월20일까지 강남구 '313 아트프로젝트'에서 열린다. 

'울고 간 새와 울러 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'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급격한 경제 성장

이 만든 물질 과잉 사회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문제에 집중한다. 

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'메이드인 코리아' 연작은 작년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수상작인

'메이드인' 시리즈의 연장 선상에서 제작된 작품이다. 

시리즈는 총 10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, 이번 전시에서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전근대편 '짚

신'과 60-70년대 가발 산업에 주목한 근현대편 '가발'이 전시된다. 

'메이드인 코리아 가발'은 60년대 호황을 이뤘던 한국의 가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다. 영상과 함께

작가가 직접 제작한 가발이 함께 전시된다. 

'취미수집'은 작가가 몇 해에 걸쳐 수집한 근현대의 생산품들로 구성된 아카이브다. 

여기에는 작가가 찍은 사진, 전통 시장에서 구입한 그림,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종교적 상징물

들이 포함된다. 



전시 기간 금융 프로젝트 '뱅크 오브 이완(WAN)'이 함께 진행된다.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직접 제작

한 화폐 '1완(WAN)'을 관객에게 1만원에 판매하는 데서 출발한다. 

작가는 이 화폐를 판매해 거둬들인 돈을 활용해 실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'행위'를 할 예정이

다. 구매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지불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. 

이 밖에 근현대의 계몽포스터를 연상시키는 회화 작품 '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', 네온으로 그려진

한국의 전통 산수 작품 '핑크빛 네온 산', 가격표가 붙은 종교적 상징물을 촬영한 사진 연작

'Product' 등이 전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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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~

▶ [오늘의 HOT] 눈을 뗄 수 없는 비키니 패션쇼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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